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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17년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외교·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협력관계가 확대되
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1월 25~27일 개최 예정인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
상회의는 양측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기존 협력의제에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안을 다수 추가할 것으로 전망 

 - [경제] 기존 주요 협력의제인 교역 2,000억 달러, FTA 추가 자유화, 민간 비즈니스위원회, RCEP 등에 양자 

FTA, 금융협력, 아세안 연계성 및 스마트시티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 [정치·안보] 기존 주요 협력의제인 한·아세안 협력, 전통·비전통 안보 협력, 한반도 평화 이외에 신남방 주요 

사업인 국방·방산 협력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문화] 기존 주요 협력의제인 인적교류 확대, 한·아세안 협력기금 확대 및 프로그램 추가 등에 더해 신남

방정책 ‘사람(People) 공동체’의 주요 협력안인 쌍방향 문화교류 및 인적자원 역량 개발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임. 

▶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신남방정책의 3P(사람, 상생번영, 평화) 정신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과 
메콩지역 간 종합적인 협력확대 전략이 논의되고, 이를 담은 선언문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라오스 국빈방문 기간 언급된 ‘공동 번영을 위한 한·메콩 비전’의 주요 내용은 

모두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메콩지역의 사회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반영해 우선협력 분야를 재설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과 행동계획(Action Plan)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신남방 지역의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대응한 경제협력 고도화, 사회문화, 정치·안보의 협력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경제협력 고도화] ① 가치사슬 및 생산 네트워크 고도화 ② 아세안과의 FTA 네트워크 심화 및 역내 연계성 

활용 ③ 4차 산업혁명 및 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회·문화] 공식적인 대화채널 구축, 상호협력 분야 발굴, 협력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2015년 아세안 사회문

화공동체(ASCC) 구상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 협력 추진 등이 필요함. 

 - [정치·안보] 아세안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아세안 중심성 강화, 비전통 안보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북한 개방에 대한 아세안의 적극적인 지지와 역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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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과 의의

■ 아세안은 우리의 전통적인 핵심 교역·투자 대상지이자 동아시아 정치·안보, 사회·문화 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지난 

30여 년간 양측의 협력관계가 단계적으로 발전되어왔음.

- 한·아세안 대화관계 30년의 태동기로 볼 수 있는 1990년대 초중반은 양측의 대화관계 수립 후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까지의 시기이며,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는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로의 격상, 

FTA 체결 등 양자관계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준비기로 볼 수 있음.

- 이후 2006년 한·아세안 FTA 체결을 시작으로 양측 관계가 포괄적인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는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함.

- 2017년 한·아세안 관계를 4강 반열까지 격상시키는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를 도약기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2019년 11월 25~27일 개최 예정인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

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양측 관계를 한층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협력의제가 논

의될 것으로 예상됨.

           
표 1. 한·아세안 협력 관계 개요

자료: 외교부(www.mofa.go.kr)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시 아세안을 미·중·일·러 등 4강에 준하는 핵심 협력 파트너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 외교·경제·사회·문화 전반의 협력관계를 확대 중임.

- 신남방정책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비전으로 삼고 사람공동체(People), 상생번영 공동

체(Prosperity), 평화공동체(Peace) 등 3P를 핵심 추진체계로 채택함.

구분 주요 내용

태동기
1989.11   부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수립
1991.7    완전대화상대국 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격상
1997.12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준비기
2004.11   한·아세안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2005.12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한·아세안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성장기

2006.8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체결
2007.11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체결
2009.3    한·아세안 센터 출범
2009.6    제1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제주),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체결
2011.10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2012.9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개설
2014.12   제2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부산)

도약기
2017.11   신남방정책 발표(자카르타),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마닐라)
2018.11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싱가포르)
2019.11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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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출범, 11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확정해 각 공

동체별로 5~6개 추진 과제를 채택하고, 2019년 4월 제2차 전체회의에서 16대 추진과제 이하 총 50개의 

중점사업을 확정했으며, 이후 7개 사업을 추가해 총 57개 중점사업이 이행 중임.

■ 2019년 11월 25~27일 개최 예정인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양측 협력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198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후 30년이 되는 해로, 지난 30

년간 양측 협력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협력비전을 제시하는 점에 의의

◦ 한국은 아세안 대화상대국 10개국 중 최초로 본국에서 세 번의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2009년 제주,  

2014년 부산) 

◦ 아세안 정상회의는 아세안 의장국에서 미·일·중·인도 등 여타 대화상대국 정상회의 및 아세안+3, 동아시아 정

상회의 등과 함께 연차회의 형태로 개최되나,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만을 의제로 채

택해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1)

- 이번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8년간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쌓은 양측의 우호관계를 정상급 회의로 격상

해 개최되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또한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년간 신남방정책의 중간 점검 및 새로운 협력비전 마련의 계기가 된다는 점

에서도 의의가 있음. 

■ 본고는 역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논의 방향을 비교해보고, 11월 25~27일 개최 예정인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방향을 예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방향

가. 한·아세안 경제협력 동향 

■ [교역] 2000년 이후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과 한국은 서로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함. 

-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액은 2000년 383억 달러에서 2018년 1,598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교역비중 역시 

같은 기간 11.5%에서 14.0%로 확대되어 한국에 있어 아세안은 중국(23.6%)에 이은 제2위 교역대상국임.

◦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액은 881억 달러이며, 교역비중은 14.4%임. 

1) 2019년 11월 1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에서 “11월 23~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힘(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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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한국의 대베트남 교역이 2000년 20억 달러에서 2018년 683억 달러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교역증가를 

이끌었으며, 대아세안 교역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2%에서 42.7%로 확대됨. 

- 이와 같은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 증가는 1997년부터 본격화된 양국간 정상 및 고위급 회담 개최, FTA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체결 등에 힘입어 투자 증가, 생산 네트워크 심화, 경제적 교류 활성화 등이 진행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2018년 아세안의 전체 교역 대비 대한국 교역비중은 7.4%로, 한국은 중국(22.3%), EU(13.3%), 미국

(12.1%), 일본(10.6%)의 뒤를 이은 아세안의 제5위 교역대상국임.2)  

그림 1.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1990~2018년)

             (단위: 십억 달러, %)  

주: 2019년은 1월부터 7월까지임. 
자료: IMF DOTS 데이터(검색일: 2019. 11. 18)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아세안 역내 교역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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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2018년)

(단위: 십억 달러, %)

 표 3. 아세안의 주요 교역대상국(2018년)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1 중국 268.6 23.6
2 아세안 159.7 14.0
3 미국 132.1 11.6
4 일본 85.1 7.5
5 홍콩 48.0 4.2
6 호주 30.3 2.7
7 사우디아라비아 30.3 2.7
8 독일 30.2 2.7
9 러시아 24.8 2.2
10 인도 21.5 1.9

기타 309.3 27.1
합계 1140.0 100.0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1 중국 483.1 22.3
2 EU 287.9 13.3
3 미국 262.4 12.1
4 일본 230.2 10.6
5 한국 160.8 7.4
6 말레이시아 148.1 6.8
7 싱가포르 135.3 6.2
8 홍콩 118.2 5.5
9 대만 117.2 5.4
10 인도 81.0 3.7

기타 144.9 6.7
합계 2,169.2 100.0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9. 11. 13). 주: 아세안 역내 교역 제외.
자료: ASEAN Stats(검색일: 2019. 11. 13). 

■ [투자] 2000년 이후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액과 비중은 일부 등락구간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해외 투자대상국으로 자리잡음. 

- 2000년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액은 5억 4,000만 달러, 전체 투자대비 비중은 9.9%였으며, 이후 금액과 

비중 모두 등락을 거듭하기는 했으나 2018년 61억 4,000만 달러, 12.3%로 확대됨. 

◦ 2019년 상반기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액은 42.9억 달러, 비중은 14.3%임. 

-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특히 집중되었으며, 2003~08년, 2014~18년 한국의 대아

세안 투자 중 대베트남 및 대싱가포르 투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함. 

- 2018년 한국의 전체 투자에서 아세안이 차지한 비중은 12.3%로, 미국(21.7%), 케이만군도(12.5%)에 이

은 세 번째 투자대상국임.

◦ 2019년 상반기 한국의 전체 투자에서 아세안이 차지한 비중은 14.3%로, 미국(23.5%)에 이은 두 번째 투자대

상국임. 

- 2018년 아세안 입장에서 한국은 EU(16.9%), 일본(16.3), 중국(7.8%), 홍콩(7.8%), 미국(6.2%), 네덜란드

(6.0%)의 뒤를 이어 전체 투자의 5.0%를 차지한 제7위의 투자국임.3) 

3) 아세안 역내 투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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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2000~19년 상반기)

(단위: 백만 달러, %)

 주: 2019년은 1월부터 6월까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19. 11. 11). 

 

 표 4.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표 5. 대아세안의 주요 투자국(2018년)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1 미국 10809.0 21.7
2 케이만군도 6199.3 12.5
3 ASEAN 6142.3 12.3
4 중국 4766.0 9.6
5 홍콩 3483.3 7.0
6 룩셈부르크 2828.2 5.7
7 영국 2515.2 5.1
8 일본 1312.4 2.6
9 오스트리아 1254.5 2.5
10 인도 1052.7 2.1

기타 9422.6 18.9
합계 49785.6 100.0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1 EU 22.0 16.9
2 일본 21.2 16.3
3 중국 10.2 7.8
4 홍콩 10.2 7.8
5 미국 8.1 6.2
6 네덜란드 7.8 6.0
7 한국 6.6 5.0
8 룩셈부르크 3.9 3.0
9 영국 3.8 2.9
10 인도 1.7 1.3

기타 34.8 26.7
전체 130.2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19. 11. 11). 주: 아세안 역내 투자 제외.
자료: ASEAN Stats(검색일: 2019. 11. 13). 

  

나. 역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논의 내용 비교

■ [제1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1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2009년 

6월 1~2일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한·아세안 양측은 지난 20년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주요 

협력방안을 논의함.

- [구성] 제1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아세안 공동체가 지향하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부문을 중

심으로 주요 협력의제를 구성했으며, 기후변화·경제위기 등 범세계적 이슈 협력을 포함해 총 40개항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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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안보] 2003년 발리협약, 2007년 아세안 헌장, 2009년 아세안 공동체 청사진 등 아세안 통합 지지 

차원에서 아세안 3대 공동체 이행 지지 및 아세안 사무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6자회담을 통

한 북핵문제 해소에 대한 협력에 합의함. 

- [경제] 2015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FTA 이행 협력에 합의하고 중소기업·교통·항

공·ICT·첨단과학 등 산업협력 및 인력교류 등에 합의함.

- [사회·문화] 문화 교류는 음악 부문에 한정되었으며, 개발협력기금 증액, 영사 협력 등 기타 협력 사안이 

포함됨.

- [범세계적 이슈] 기후변화·전염병 등 글로벌 재난 대응, 역내 금융협력(CMIM, ABMI)을 비롯해 에너지·

식량·녹색성장 등 다양한 이슈가 채택됨.

 표 6. 제1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선언문 주요 내용

자료: 외교부(www.mofa.go.kr) 보도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작성.

■ [제2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2차 특별정상회의는 2014년 12월 12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화상대국 수립 

25주년을 기념해 개최되었으며, 주요 논의 사항은 1차 특별정상회의와 유사하나 아세안 연계성, 이행제도 등의 

이슈가 추가됨.

- [의제 구성] 협력의제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은 제1차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대동소이하나, 새롭게 아세안 연계성 및 이행제도에 대한 의제를 추가해 총 59항으로 논의 

범위가 확대됨.

- [정치·안보] 제1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비해서 ASEAN+3, EAS, 해양안보, 분쟁 관리 등 다자형태

의 협력안이 다수 추가되었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우리 정부 외교의 3대 신뢰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어냄.

- [경제] 대다수 협력 분야는 기존과 유사한 구조이나, 현재 교역액 목표치인 2,000억 달러, RCEP 협상 협

력, 민간 비즈니스 교류 지원 부문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음.

비전 Partnership for Real, Friendship for Good

주
요

논
의
 
분
야

한·아세안 협력관계
(1~8항)

한·아세안 협력 동반자 관계, 테러대응 협력, 교역·투자 확대, 한·아세안 FTA 완결, 
한·아세안협력기금, 한아세안센터 출범 

정치·안보 협력 증진
(9~12항)

아세안 3대 공동체 지지, 아세안 사무국 협력,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국제범죄 공동
대응

경제 및 개발협력 강화
(13~25항)

2015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FTA 이행 협력, 중소기업 협력, 농업 R&D 협력, 한·
아세안 교통협력 MoU, 항공협정, 연수생 초청(7년 7,000명), 개발격차 해소(IAI) 협력, 연
수·교환 방문, ICT, 첨단과학, 인력송출 협력

사회·문화 교류 증진
(26~29항)

전통음악 오케스트라, 한·아세안협력기금(300만→500만 달러) 증액, 영사업무 협력, 학생·
교사 교류

범세계적 이슈 협력
(30~40항)

범세계적 도전(기후변화, 신종 전염병) 공동대응, 경제위기 대응, CMIM 이행, 아시아 채권 
발전방안(ABMI), 에너지 협력, 식량안보, 저탄소·녹색성장,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제안, 아
세안 중심성 지지, 포괄적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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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제1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사회·문화 부문 협력안이 다소 빈약했으나, 제2차 특별

정상회의에는 사회·문화 협력 부문에서 국제기구 협력·멀티미디어·아세안문화원·보건·아시아산림기구 설

립 등 다양한 이슈가 추가되어 가장 많은 수의 의제가 채택됨.

- [아세안 연계성] 아세안 연계성 사업에 대한 참여 방향이 신규로 채택되었으나 연계성 종합계획(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이 2016년 MPAC 2025로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참여방안도 

이후 변경됨.

- [역내 및 국제 이슈] 제1차 특별정상회의의 범세계적 이슈 협력과 유사하나, 북핵·한반도 이슈가 추가됨.

- [이행제도] 한·아세안 협력을 위한 다수 협력체계와 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안이 채택됨.

표 7. 제2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선언문 주요 내용

자료: 외교부(www.mofa.go.kr) 보도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작성.

■ [제1~2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비교] 1~2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기본적인 의제 구성은 대동소이하나 제2차 

특별정상회의에는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 및 이행제도(Implementation agreement) 관련 의제가 

별도로 채택되었으며, 각 부문별로도 다양한 성과사업이 논의됨.

- [정치·안보] 정치·안보 부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과로는 ‘한·아세안 안보대화 정례화’를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에 대해 등거리 외교를 해온 아세안의 한국에 대한 지지를 한층 더 이끌어내는 계기

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비전 Building Trust, Bringing Happiness

주
요 

논
의

분
야

발전 방향
(1.1~1.9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아세안 공동체, 아세안 중심성, 발리선언 III, 사람·중심 
공동체 협력, 정치·안보 협력, 공동번영 노력, 개발협력, 문화·인적 교류

공동의 평화를 위한 정치·안보 협력
(2.1~2.11항)

다자협의체 교류, EAS 협력, 안보 이슈 대화, 한·아세안 의회 교류, 초국
가범죄 대응, 해양안보 평화적 해결, 해양 이슈 공동대응, 거버넌스, 분쟁 관
리 협력, 분쟁 후 평화유지 활동, 지뢰 제거활동 협력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3.1~3.12항)

무역균형·경제협력, 2020년 교역 2,000억 달러 목표, RCEP 타결 노력, 역량
강화 협력, 중소기업, 혁신분야,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 한·아세안 CEO 
Summit, 항공 협력, 소지역 협력 및 개발격차 해소(IAI), 에너지·인프라 협력, 
역내 정책전문가 양성, 농업·농촌 협력

공동의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
(4.1~4.15항)

비자 간소화·인적교류, 미래세대 네트워크, 영사 협력, 교육·인적자원 개발, 
UNESCO 등 국제기구 협력, 사회보호 분야 협력, 멀티미디어·문화유산 협력, 
아세안문화원 설립, 과학·기술·ICT 협력, 보건 협력, 신종 전염병 대응, 녹색
성장, 해안·해양 환경 협력,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논의, 재난관리 
협력

아세안 연계성
(5.1항)

물리적 인프라·ICT·인적 연계성 위주로 재정 지원·기술 협력·투자·민관협력 
형태로 MPAC 지원

역내 및 국제 이슈
(6.1~6.6항)

한반도 평화·비핵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평화통일 구상, MDGs 협력, 기후
변화·환경 등 글로벌 대응과제, 한·아세안 다자회의 협력, 유엔 개혁

이행제도
(7.1~7.5항)

경험 공유, 개발협력, 아세안 사무국 역량강화, 한·아세안 센터, 한·아세안 특
별협력기금 및 한·아세안 미래지향협력기금,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공동
선언 지속 이행, 2016~2020 행동계획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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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경제 부문에서는 아세안 주요국과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협력(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양자 

FTA, 금융분야 진출 지원(인도네시아),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투자여건 개선, 철강업체 진출 지원 

등을 포함한 다수의 국별 맞춤형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음.4)

- [사회·문화]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대화상대국 최초로 아세안문화원을 부산에 설립함으로써 한·아세안 쌍

방향 문화교류의 계기를 마련해 아세안 측으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냄.

  

표 8. 1~2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요 의제 구성 비교

 자료: 외교부(www.mofa.go.kr) 보도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다. 제3차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방향 

■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년 11월 25~26일 개최 예정인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는 기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한 협력안에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안이 다수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 기존 경제부문 협력의제는 교역 2,000억 달러, FTA 추가 자유화, 민간 비즈니스위원회, RCEP, 

항공 협력, 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산림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번 특별정상회의에는 신남방정책 ‘상생번

영(Prosperity) 공동체’의 주요 협력의제인 양자 FTA, 금융 협력, 연계성 및 스마트시티, 중소기업, 신산

업·ICT 협력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임.

◦ 특히 금융협력 부문은 한·아세안 금융협력 플랫폼 구축과 금융협력 사업, 스마트시티 부문은 아세안 스마트시

티 네트워크(ASCN) 참여방안, 신산업 부문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협력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

로 예상됨.

4)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14),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경제성과」(12월 17일) 참고.

회의 제1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2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요
의제
구성

한·아세안 협력관계(1~8항) 발전 방향(1.1~1.9항)

정치·안보 협력 증진(9~12항) 공동의 평화를 위한 정치·안보 협력(2.1~2.11항)

경제 및 개발협력 강화(13~25항)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3.1~3.12항)

사회·문화 교류 증진(26~29항) 공동의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4.1~4.15항)

- 아세안 연계성(5.1항)

범세계적 이슈 협력(30~40항) 역내 및 국제 이슈(6.1~6.6항)

- 이행제도(7.1~7.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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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경제 부문 주요 예상 의제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경제 부문 의제

╋

신남방정책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 2020년 교역 2,000억 달러

·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 한·아세안 비즈니스위원회 

· 아세안 중소기업 경쟁력

· RCEP 2019년 체결

· 항공교통 연계성

· 인프라 장관회의, 스마트시티 협력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 중소기업 등 시장 진출 지원

·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제고

· 국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자료: 외교부(www.mofa.go.kr),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www.nsp.go.kr)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 [정치·안보] 기존 주요 협력안인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아세안 협력, 전통·비전통 안보 협력, 한반도 평

화 등 이외에 신남방정책의 주요 사업인 국방·방산 협력이 채택될 것으로 보임.

 ㅇ 국방·방산 부문은 신남방정책 ‘평화(Peace) 공동체’ 협력 중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10국 방문 완료에 이어

서 가장 성과가 높은 분야 중의 하나로, 국방차관회의, 인도네시아 2+2 외교국방채널, 한·베트남 국방전략대

화, 한·태국 지소미아 체결 등의 성과가 주목받음.  

표 10.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정치·안보 부문 주요 예상 의제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정치·안보 부문 의제

╋

신남방정책 ‘평화(Peace) 공동체’

· 한국의 신남방정책 환영 

· 한·아세안 행동계획 2016~2020 

· 한국의 아세안 중심성 지지 및 다자 협력

· 전통·비전통 안보 대응

· 남북·북미 정상회담 지지

· 한반도 비핵화·안정을 위한 노력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한국)

·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 국방·방산 협력 확대

·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

· 역내 긴급사태 대응역량 강화

   자료: 외교부(www.mofa.go.kr),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www.nsp.go.kr)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 [사회·문화] 기존 사회·문화 부문의 협력은 인적교류 확대, 아세안문화원, 한·아세안 협력기금 확대 등으

로 구성되었으나,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정책 ‘사람(People) 공동체’의 주요 협력안인 쌍방향 

문화교류 및 인적자원 역량개발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ㅇ 쌍방향 문화교류의 경우 특별정상회의 계기 문화행사 개최는 물론 한국어 교육 지원안이 채택될 예정이며, 인

적자원 역량개발 부문의 경우 장학생·공무원 교류 확대는 물론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프로그램 강화도 논

의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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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사회·문화 부문 주요 예상 의제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사회·문화 부문 의제

╋

산남방정책 ‘사람(People) 공동체’

· 인적 교류 확대(2020년 1,500만 명) 

· 아세안문화원(부산)

· 한·아세안 문화예술 행동계획 채택 환영

· 한·아세안 협력기금 확대 및 프로그램 추가

·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환영

· 상호방문객 확대

·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 인적자원 역량강화 지원

· 공공행정 역량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증진

· 삶의 질 개선 지원

 자료: 외교부(www.mofa.go.kr),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www.nsp.go.kr)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3. 한･메콩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방향

가. 한･메콩 경제협력 동향

■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對)메콩권 교역은 베트남의 급성장 영향으로 규모 면에서 빠르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아세안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함.5)  

- 한국의 수출은 2000년 41억 달러에서 2018년 584억 달러로 약 14배, 수입 역시 같은 기간 20억 달러

에서 261억 달러로 약 13배 증가하였으며, 대(對)아세안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각각 20.3%와 

10.9%에서 58.3%와 43.8%로 확대됨.  

5) 메콩강(Mekong River)은 동남아의 젖줄이자 중국의 티벳 고원에서 발원해 중국 윈난성,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흐르는 

국제하천이며, 길이는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4,900km임. 이에 따라 메콩권 혹은 메콩강경제권은 넓은 의미로는 중국의 윈난성과 광시좡족자치구,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나, 좁은 의미로는 중국을 제외한 아세안 5개국(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만을 지칭함. 본고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좁은 의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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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의 대(對)메콩권 수출입 추이 및 구조(2000~18년)

(단위: 억 달러,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9. 11. 13).

- 수출입 증가율 역시 전 세계 IT 제품 수요 침체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두 자릿수

를 기록함.

- 메콩권에 대한 수출입 급증은 베트남과의 교역 확대가 절대적이었는데, 이는 베트남 경제의 급성장과 한

국의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됨. 

ㅇ 베트남에 대한 수출입은 2000년 메콩권 전체에서 41.2%와 16.3%를 차지했으나 2018년에는 83.3%와 75.2%

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되었는바, 베트남과의 교역이 메콩권과의 교역, 더 나아가 아세안과의 교역 확대를 견

인한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의 메콩권에 대한 투자 역시 베트남이 주도하는 가운데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아세안 전체에 

대한 투자에서도 메콩권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메콩권 전체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60%를 시작으로 꾸준히 높아져 2018년에는 

83.5%를 기록함(단 48.4%를 기록한 2011년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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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한국의 대(對)메콩 투자 추이 및 구조(2000~19년 6월)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검색일: 2019. 11. 11).

■ 한국의 개발협력에서 메콩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을 정도로 높으며, 특히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는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 국가임.

그림 5. 한국의 대(對)아세안 ODA 지원 추이 및 비중(2006~17년)

(단위: 백만 달러, %)

     주: 총지출액, 2017년 고정가격 기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는 ODA 지원 대상 국가가 아님. 
 자료: OECD CRS Statistics(검색일: 2019. 11. 13). 

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주요 성과

■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메콩지역의 발전 지원을 통해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양 지역(한·메콩)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체로, 한국의 제안에 의해 2011년 발족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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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개최되어 양 지역의 경제협력 확대와 한반도 평화체

제 구축 지지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특히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연례 회의체로서 역내 소다자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양 지역간 협력 확대를 위한 기본문서인 한강선언(Han-River Declaration)과 협력 가이드라

인인 한·메콩 행동계획(Mekong-Republic of Korea Plan of Action)을 채택함.  

- 2011년 발표된 한강선언은 한·메콩 협력을 위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6대 우선협력 

분야를 선정함.  

- 한·메콩 행동계획은 6대 우선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 가이드라인과 함께 한·메콩 협력기금(Mekong-ROK 

Cooperation Fund) 확대,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Mekong-ROK Business Forum) 발족 등을 제시함.

표 12. 한강선언과 한·메콩 행동계획 개요

구분 성격 우선협력 분야 기타

한강선언(2011) 협력 기본문서 인프라, ICT, 수자원, 농업·지방 개발, 녹색성장, 인적자원 개발 -

한·메콩 행동계획
(2014~2017)

협력 가이드라인
- 아세안 연계성 강화: 인프라, ICT
- 지속가능 개발: 녹색성장, 수자원 개발
- 사람중심 개발: 농업·지방 개발, 인적자원 개발

협력기금 확대, 교류 
강화, 민관협력 활성화

한·메콩 행동계획
(2017~2020)

협력기금 확대,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설립

 자료: Mekong-Republic of Korea Plan of Action(2014-2017 & 2017-2020) 토대로 저자 작성.

■ 민간부분 육성과 교류 확대, 특히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2013년 설립된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역시 매년 개최되었는데, 한·메콩 민간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방향

■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3P(사람, 상생번영, 평화) 정신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과 메콩지역 간의 

종합적인 협력확대 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담은 선언문(가칭, ‘한강·메콩강 선언’ 또는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을 채택할 것으로 보임.  

- 선언문은 한·메콩 협력의 기본문서로서 기존의 한강선언을 대체할 것이며, 특히 선언문은 메콩지역의 성

장잠재력 확대와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의 

해소와 양 지역간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됨.

6) 외교부 보도자료(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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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선언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 방향을 제시함. 

■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라오스 방문 기간 언급한 ‘공동 번영을 위한 한･메콩 비전(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7)

-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한국의 성공적인 농촌개발 경험 공유 및 메콩지역 농촌개발 지원, 미래인재양성 

지원,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등 

- 지속가능한 번영: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예방, 녹색성장 강화, 메콩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산림보존, 수

자원 관리 등의 공동 노력 등

-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연계성 강화 지원, 인적교류와 문

화관광 협력 확대, 양 지역의 평화를 위한 공동협력 등 

■ 둘째, 메콩지역의 사회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우선협력 분야를 재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과 행동계획(Action Plan)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개발은행(ADB) 주도의 확대메콩유역(GMS) 프로그램은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경제특구

(SEZ), 무역 및 투자 원활화, 물류 인프라 등의 개선을 통해 메콩강경제권의 도약(catch-up)을 뒷받침하

고 있고, FDI 유입을 통해 이 지역을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탈바꿈시켰으며, 메콩 국가들은 2018년 제6

차 GMS 정상회의(GMS Summit)를 통해 이들 분야에 대한 집중 개발에 더해 앞으로는 농업기반 가치사

슬(Agro-based VC), 관광, 환경 등에 대한 추가 개발도 약속함.8)  

- 따라서 우선협력 분야는 기존의 한강선언에서 선정한 인프라, ICT, 수자원, 농업·지방 개발, 녹색성장, 인

적자원 개발 등을 포함하되, 농업·농촌 개발 지원 확대와 스마트 분야를 추가할 것으로 보임.

ㅇ 메콩지역은 기본적으로 농업기반 국가이자 농촌지역이 삶의 중심이며, 향후 상당기간 농업 및 농촌 개발에 사

회경제 개발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ㅇ 메콩지역도 시대적 화두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과 동시에 태국과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Smart City)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바, 우리의 앞선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분야(스마트시티를 

비롯한 스마트 산업, 스마트 교육,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보건 등)에서의 협력 확대도 좋은 협력방안이 될 

수 있음.9)

■ 셋째, 메콩지역과의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은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필요하지만 시스템, 제도, 기술 등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더 큰 효과를 동반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음. 

- 메콩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인적자원 개발, 기술이전 

등을 담당할 역량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7) 청와대(2019), 「‘한-메콩 비전’ 발표 전문」. (9월 5일)
8) 정재완(2019), 「세계 경제 새 성장 동력, 메콩강경제권에 주목하라」, 정책브리핑. (11월 14일)
9) 정재완(2019), 「세계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 메콩유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정책브리핑.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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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메콩지역의 지원과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 한·메콩 관계는 단순한 지역 및 경제적 협력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정착과 안정 유지에 기여

할 수 있음.

- 특히 메콩 국가는 모두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메콩지역의 체제전환과 개혁·개방 경험은 북한 개혁개방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10)    

4. 향후 협력 방향

■ 신남방 지역의 무역·투자 환경과 대내 경제성장 정책이 변화해 경제협력 고도화의 필요성이 확대

- 무역·투자 환경 변화: i) 신남방 지역에 대한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의 투자 확대 ii)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

형 개선 요구 iii)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요구 및 기술이전 중시 iv) 생산비용 증가 

ㅇ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의 아세안 투자가 한국을 상회해 차별화 전략 필요

   * 2018년 아세안의 주요국별 FDI 유입액은 일본 211억 달러, 중국 101억 달러, 한국 65억 달러11)  

ㅇ 신남방 지역에 대한 한국의 대규모 무역흑자는 통상마찰 및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주요 

신남방 국가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임가

공보다는 기술이전을 중시하는 정책을 강조

- 신남방 지역의 대내 경제성장 정책 변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경제 추진, 민간자금 활용 중시 등

ㅇ 신남방 지역 각국은 ① 생산기지로서 경쟁력 확보 ②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 혁신 ③ 디지털경제 확산을 통한 

경제·사회 후생 증진 등 당면과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적극 추진

   *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중진국 함정 탈피를 위해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전통적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leapfrogging 전

략 추진(디지털 경제 추진)  

ㅇ 신남방 국가는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해 인프라 확충, 디지털 경제 추진 등을 위해 해외 ODA 자금과 

함께 대내외 민간자금 활용을 중시

■ 경제, 사회·문화, 외교안보 측면에서 상호 이해와 니즈에 기반한 상생협력 정책 구성 강화, 베트남에 집중된 경제 

협력의 완화 등 대내외적으로 신남방정책 개선 목소리가 제기 

- 그동안 신남방정책은 우리의 이해와 니즈 중심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어 경제, 사회·문화, 외교안보 측면

에서 진정한 의미의 한·아세안 상생협력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 중 베트남 비중은 2018년 42.7%(수출 48.6%, 수입 32.9%)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

고 있고, 투자의 경우에도 2018년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중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신규 법인수 기준

으로 63.7%, 한 해 투자금액 기준으로 51.5%를 기록

10) 정재완(2019), 「세계 경제 새 성장 동력, 메콩강경제권에 주목하라」, 정책브리핑. (11월 14일)
11) https://data.aseansta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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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한·아세안 및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신남방 지역의 무역·투자 환경과 대내 경제성장 정책 변화, 

상호 이해와 니즈에 기반한 상생협력 정책 구성 강화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향후 신남방정책의 발전과 업그레이드가 

필요

      
그림 6. 정상회의 주요 논의 방향과 향후 협력 방향

  자료: 저자 작성.

가. 경제부문: 경제협력의 고도화

1)가치사슬 및 생산 네트워크 고도화

■ 베트남의 경우 외자기업의 무역·투자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베트남과는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고,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은 인접국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

- 베트남의 경우 신남방 시장의 중점협력국으로 활용하고, 현재 연계되어 있는 한·베 생산 분업을 전자기기 

산업 외 화학, 자동차 등 여타 산업의 가치사슬 중심지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

- 반면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저임 메리트가 약화되고 있는바, 단순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고도화

하거나 베트남 주변국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전략 필요

ㅇ 베트남 주변국으로의 투자 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서비스연계비용(service-link 

cost)12) 저감, 입지 비교우위 향상, 역내 생산 네트워크(RPN) 구축 지원 등에 ODA를 적극 활용할 필요13)

12) 서비스 연계비용은 기업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유무형의 비용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투자진출과 교역 관련한 인허가, 

근로자 고용 및 훈련, 원재료 및 부품 조달, 제품 생산 및 판매, 물류, 수출입 통관, A/S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금전적 비용 모두를 포함함.  
13) 2019년 9월 착공식을 가진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최근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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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별 전략 수립 및 역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경제규모와 인구를 고려해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베트남에 이은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하고, 인도 등 주요국과 연계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

- 거대한 내수시장(세계 4위의 인구, 2억 6,500만 명)과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를 중점 

경제협력대상국으로 육성하고,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로 연결되는 신남방 지역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지

원하는 전략 필요

ㅇ 한·ASEAN FTA, 한·인도 CEPA, ASEAN·인도 FTA, 한·베트남 FTA 등과 최근 타결된 RCEP 및 한·인도네

시아 CEPA 등을 활용해 역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가능

ㅇ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인도에 구축한 자동차 생산거점을 신규 투자 중인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 연계해 

역내 완성차 생산 및 부품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 필요  

- 필리핀은 인구 1억 이상의 내수시장과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며 최근 10여 년간 아세안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ㅇ 협상 중인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면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이 고조

- 인도의 경우,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치사슬 다각화·고도화의 거점으로 활용

할 필요성이 높음.

ㅇ 인도는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약 12억 5,0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25세 

이하로 젊고 풍부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의 약 5%인 5,000만 명이 중산층으로 분류되며, 중산층

이 2030년 약 4억 7,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거대시장으로서의 잠재력 보유

ㅇ 인도는 거대한 내수시장 활성화, 청년 인구의 고용 흡수를 위해 제조업 육성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한

국의 생산기지로서 유망하고, 풍부한 첨단기술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영역에서의 협력을 확

대할 잠재력이 큼.

2) 아세안과의 FTA 네트워크 심화 및 역내 연계성 활용

■ 신남방 지역과의 양자·다자간 FTA를 확대·개선하여 신남방 지역과의 무역투자 확대 

- 한·아세안 FTA(’07.6)가 발효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유화 수준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  

- 2019년 11월 RCEP 타결이 선언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19년 10월 한·인니 CEPA를 실질 타결하였

고,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양자간 FTA를 조속히 타결할 계획임. 

- 개정협상이 진행 중인 한·인도 CEPA(’10.1)는 인도와의 협력 확대 차원뿐만 아니라, 아세안과의 생산 네

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중요

■ 아세안 FTA, 아세안·인도 FTA,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

(MPE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2019. 11 타결 선언) 등 신남방 지역 내 연계성을 적극 활용 

- 아세안의 역내 생산요소(상품·서비스·자본·숙련인력) 이동 자유화 및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계성이 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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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로, 신남방 지역에 대한 수출 및 역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 시 이를 활용할 필요 

ㅇ 양자간 FTA 미체결 국가 또는 자유화 수준이 낮은 FTA 체결국에 대해서 아세안 FTA, 아세안·인도 FTA, 아

세안경제공동체 등을 활용해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확대

ㅇ 최근 타결이 선언된 RCEP은 신남방 지역 내 가치사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아세안·인도 간 

시장 및 생산 네트워크 연계 측면에서 인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

- 수출·투자 시 신남방 지역의 연계성을 활용할 경우 신남방 지역에 대한 한국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개

선에도 일조하여 안정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ㅇ 예컨대 자동차의 경우,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직접 수출하기보다 인도 현지공장을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공급하면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은 감소하지만, 현지시장과의 관계는 더욱 강화

■ 또한 아세안을 포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 아세안과 적극 협력하는 

것과 함께 현지의 개발 촉진, 한국의 참여 확대, 중국, 일본, 미국 등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30년까지 매년 평균 1조 5,000억 달러, 기후변화를 적용하면 매년 1조 7,44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아세안의 경우에도 각각 1,840억 달러와 2,100억 달러가 소요됨.14)

- 먼저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 개별국과의 양자간 협력을 확대함은 물론 아세안이 추진하는 인프라 연계성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함.  

- 다음으로는 중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 역시 최근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nited State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설립과 블루닷네트워크(Blue Dot Network) 전략15)을 통해 아

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 역시 아시아 인프

라 개발과 한국기업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요구됨.   

ㅇ 중국은 2013년부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일본은 2015년부터 ‘양질의 인프라 파

트너십: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투자(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for Asia’s 

Future)’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시아 인프라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3)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협력 강화

■ 아세안의 ICT 활용 기반이 개선되는 가운데, 거대시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사회적 수요가 존재 

- 아세안은 모바일폰 사용자/전체인구 비율이 90%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2018년 기준)

- 이를 기반으로 아세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등 인터넷경제의 규모가 2015년 32억 달러에서 

2025년 2,400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16)

14) ADB(2017), “Meeting Asia’s Infrastructure Needs,” p. 43. 
15) 블루닷네트워크는 미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11월 4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對인도·태평양 인프라 개발 전략임. 블루닷네트워크는 

△시장주도 △지속가능 △투명성 △국제기준 준수 △고품질의 인프라 개발과 △국제 인프라 표준 구축을 목표.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공동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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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한국의 입장에서 거대시장과 기존에 구축된 경제관계, 풍부한 잠재수

요를 고려할 때, 아세안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 

■ 아세안은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우리의 강점과 현지 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  

-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자동차, 전기전자 등), 전자상거래,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콘텐츠, 금융

(핀테크, 모바일 결제 등), 교육(e-러닝),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신남방 국가의 잠재적 협력 수요가 높

은 것으로 평가 

ㅇ 아세안 주요국의 주요 관심 분야는 다음과 같음. (태국)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제품, 농업/바이오기술 등; 

(인니) 전자상거래, 디지털 금융, 제조업 디지털화 등; (베트남) ICT 산업 및 제조업 혁신 등 

ㅇ 아세안은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하여 스마트시티 개발에 적극적인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ASEAN Smart City Network)를 출범시키며(2018~) 역외 국가 및 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임.  

■ AI 및 빅데이터 연구개발, 전문인력 등 협력 강화, 디지털경제 파트너십 확대

- 선진 기술과 인적자원을 보유한 싱가포르와는 AI 및 빅데이터 공동 연구개발, 첨단지식 교류 채널 강화 

등이 중요 

- 중저 소득국(태국, 인니, 베트남 등)과의 디지털경제 파트너십 구축은 ① 해당국의 경제사회적 수요(예: 의

료, 환경, 교통, 물·전력, 금융 등)를 발굴하고 협력방안 논의, 기업 매칭 등을 진행하는 양자간 디지털 

개발 포럼·협의체 운영 ② 현지국이 필요로 하는 인력 및 기술 지원 등의 측면에서 강화될 필요 

- 그 밖에 ODA 등 공적자금과 연계한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경제 관련 제도·통상규범의 호환성을 확보하

기 위한 협력이 중요 

■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협력 강화 

-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7년 기준 해외진출 창업 

기업 3만 6,711개 중 약 30%가 아세안에 진출17)

- 이미 선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한 싱가포르 이외에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국가들은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매우 높은바, 전략적으로 스타트업 협력을 강화할 필요

ㅇ 특히 한국과의 경제관계가 심화되어 있으나 타 아세안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이 

더딘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할 필요 

16) Google, TEMASEK, and Bain&Company(2019), e-Conomy SEA 2019. 
17) 창업진흥원(2018), 『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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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문화

■ 아세안과의 사회·문화 부문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분야 발굴, 협력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18)

- 한·아세안 간 교류촉진 및 협력의제 발굴 등의 논의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보다 

정례화된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

ㅇ 기존의 대화채널에서 한·아세안 Dialogue는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준비 성격의 협의채널이며, 

한·아세안 공동협력위원회의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개발협력, 인적자원 개발, 문화·학술 교류 분야 

양측 협력사업의 이행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채널로 기능하고 있음.

■ 2015년에 출범한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구상과 연계하여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추진

- 일회성 인적교류를 넘어서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2025 및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우리나라의 신남방정

책 등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이슈 등에서 상호 협력

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사회 인프라]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보건 및 교육 등 사회 인프라를 대상으

로 진행하는 아세안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협력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에 초점을 맞춘 문화예술 분야의 협력 및 교류사업을 활성화하고, 아세안

이 추구하는 역내 공통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

- [지속가능한 환경] 재해 관리,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보존, 폐기물 관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제를 

발굴하면서, 재원 조성 등에서 민간 및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확대

다. 정치안보

■ 그동안 신남방정책의 평화 협력은 한국의 핵심 이익인 한반도 평화문제와 방산 협력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바, 아세안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아세안 중심성 강화와 비전통 안보 협력을 보완 및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속에서 아세안은 2019년 6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이 강대국 경쟁의 장이 아닌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의 공간임을 천명하고, 아세안 

주도의 다자협력 플랫폼을 중심으로 역내 다자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표명한 바 있음.19) 

- 한국과 아세안은 다자주의 강화를 통해 강대국의 일방적 행동을 견제해야 한다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18) 사회·문화 부문의 협력 방향은 본원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의 연구내용을 일부 반영하였음.
19) ASEAN(2019),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23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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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아세안 주도 지역협력체는 역내 다자협력의 근간이 되어온바,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중심성을 지

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

- 특히 기후 변화, 자연재해 및 재난 대응, 해양 문제 등의 비전통 안보 이슈는 아세안의 우선협력 분야일 

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선별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아세안의 다자협력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하고 한·아세안 간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함.  

■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북한 개방에 대한 아세안의 적극적인 지지와 역할을 유도하되, 아세안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동남아 지역 평화의 상호 의존성도 강조해야 할 것임. 

- 아세안 10개국 모두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메콩 지역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은 북

한의 개혁 개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임.   

- 그러나 역외 안보문제 개입을 꺼려하는 아세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반도 문제가 아세안의 안보에도 직

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할 것임. 

ㅇ 북핵문제가 역내에서의 강대국간 갈등을 조성하고 북한의 고립상태 유지가 동남아의 비전통 안보 위협을 증가

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20)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개방이 아세안 회원국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구

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접근 

20) Hoo, Cheiw-Ping(2017), “The Impact of East Asian Security Challenges on Southeast Asia,” in Christian Echle et al. eds., 

Security Architectures under Threat Konrad-Adenauer-Stiftung, pp. 50-54. 


